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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주택지표로 가

격부담 극복.. 

다우 0.36%↑ 

뉴욕 증시가 4일(현지시간) 급등 부담을 극복하고 상승세로 마감했음. 

잠정주택판매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33.63포인트(0.36%) 상승한 

9,320.19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0포인트(0.13%) 

오른 2,011.31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3.02포인트(0.30%) 

오른 1,005.65를 각각 기록했음.  

뉴욕 증시는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개장 전부터 약세를 나타냈음. 여기

에 6월 개인소득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음. 

그러나 6월 잠정주택판매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자 증시

는 낙폭을 급속히 축소했음. 다만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꾸준히 

나옴에 따라 힘겨운 반등 시도를 거듭했음. 오후장 들어서도 약보합권

에 머물던 주가는 장 막판 10분 가량을 남겨두고 저가매수세가 유입되

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음. 결국 주요 저항선을 지킨 것

은 물론 연중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음. 

미국 6월 개인소득 예

상치 하회 

미국 6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4

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임. 블룸버

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1% 감소였음. 소비는 전월보

다 0.4% 증가했음.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인플레이션

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1% 감소했음.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해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음. 

잠정주택판매 5개월째 

증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6월 잠정주택판매가 전월대비 3.6% 증

가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5배 이상 상회한 것임. 블

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는 0.7% 증가였음. 이로써 미

국의 잠정주택판매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긴 연속 증가세임. 

국제유가, 美 재고증가 

우려로 나흘만에 하락 

국제 유가가 4일(현지시간) 나흘만에 하락했음. 미국의 석유 재고가 증

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가를 끌어내렸음. 뉴욕상품거래소(NYMEX)

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

당 16센트 하락한 71.42달러를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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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내용 

오펜하이머 "中증시 석

달내 18% 하락 전망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펜하이머&Co의 기술적 분석가인 카터 

워스는 "상하이종합지수의 오름세가 지나치게 가팔라 현재 주가를 정당

화할 수 없는 국면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 그는 하락의 전조로 상

하이 주식시장의 거래규모 감소를 들었음. 지난주 상하이증시의 거래규

모는 5% 감소. 갑작스런 거래량 감소는 주식시장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설명. 워스는 "향후 10~15주안에 상하이지수

가 하락 또는 횡보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말했음. 이어 "현재 고객

들에게 중국증시에 대한 보유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

음. 

도요타, 778억엔 분기

손실..3분기연속 적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1 분기(3 월~6 월) 778 억엔의 손실을 기록, 

3 개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적자폭은 블룸버그의 전문가 

예상치 1,840 억엔을 밑돌았음. 블룸버그는 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미국과 일본내 수요 둔화가 도요타의 분기 손실로 이어졌다고 

설명. 

정부 "외화유동성 위기 

사실상 종료"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모든 외환 및 경기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특히 외환 시장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안정되고 있어 현재로선 외환 위기가 재연될 가

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국내외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한데다 주식 시장 상승과 환율 안정,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보유액 급증으로 외화 유동성이 금융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해 

향후 대형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분석. 

LG상사, 패션분할後 반

기 최대 영업익 

LG상사(001120)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

한 627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발표. 당기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작년보

다 19% 증가. 원자재와 산업재 가격이 하락해 매출은 줄었다. 2분기 매

출액은 32% 감소한 1조441억원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조9,405억

원, 영업이익 1,091억원, 순이익 504억원으로 각각 -31%, 72%, 37% 

증감률을 기록. 환율 효과와 자원개발 수익으로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

다. 오만 웨스트부카 유전이 지난 2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해, 그 수익

과 인도네시아 MPP 유연탄광 수익이 2분기 실적부터 반영됐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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